
제983호 1989년 3월 4일 창간 

제2차 성찬식이 오늘 1"'5부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순절에 맞이하는 

성찬식이기에 더욱 큰 십자가의 은혜로 기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 

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은 사순절의 초점과 그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 

입니다. 지난 2월 6일， 재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이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공예배의 메시지 ， 금 

요찬양집회의 거듭남 시리즈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와 제1차 청지기 

훈련의 메시지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우고 있 

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함을 

뼈져리게 느끼며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춘 가치관 · 타협된 종교관 · 조작된 성경관을 버리고 예수님 

께 참 생명이 있음을 믿는 새 피조물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더욱 견고 

해지고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회개의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 

는 우리를 횡t하여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악 

한 영들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시 119:24) 예수 

님만 믿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주력교구가 

아니더라도 나오셔서 시순절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와 

금요찬양집회에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십자가로 풍성한 은총을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마 20:33) 사순 

절은 3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슴 (금요잔양집회) 펄뭔딸 시 태어나야 <5"~는가? 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임하셨다. (사 53 :10) 우리를 이토록 사랑한 
1. 바리새인 니고더|모(요한복음 3:9"'12) ‘ 

사람이 없고， 또 누구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 
2. 혼란과공허함 

3 거듭남(요한복음 3:3) 

다. 죄의 권세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었기 
5. 물과바람 
6.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 
7.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생했대요한복음 3:16)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꿀림을 받。바만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 수가 

4. 거듭남의 증거(요한일서 5:1"'5) 한다고 말씀하셨다. (요 6:44"'45) 이끄는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 

랑， 거룩한 사랑， 모든 것들을 능가한다. 하 

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 세 

상’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에 과연 무엇을 보 

실까?(시 14:2"'3) 모두가 치우쳤고 모두가 

111 흐: 
r= L. ~f는 듀=류 Lf! 

것은 복음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이다. 성령 

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는 믿 

음의 선물을 주신다. 물론 감정이 일부분 있 

지만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다. 

더러워졌으며 어느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토록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영원한 형벌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 

다. 이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에게 모든 죄 짐을 지게 하심으로 공의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대가를 치루게 하셨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이 말씀 중 “그를 믿는 자마다”의 “자 

마다”는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라는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과 소망을 

내포한 말이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초청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믿는 자마다”라는 말씀은 예수께 

로 오지 아니히는 죄인을 모두 제외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 사랑이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악하기에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믿는다. 한펀에서는 예정론을 가지고 반박하기도 한 

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난 것이지 결코 선 

택받은 죄인에게만 계시된 것이 아니다. 즉 구속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 용서함 

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만인을 위한 예수의 구속함이 있을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개 

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C요 3:36)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계 22:17 ; 사 55:1,3 ; 젤 33:11) 

“자마다!'(Whoeve끼는 한없는 용기를 주는 통시에 또한 놀랄 만큼 무서운 뭇이 담 

겨 있다. 핑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며， 또한 예수님 
께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영적으로 다 

어떤 지들은 복음을 처음 들을 때 곧바로 깨닫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오랜 세월 

이 걸린다. 전에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 못하던 말씀이 재미있 

고그의미 또한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간절히 갈망하게 된다. 이러한상황 

이 왔다가 또 사라지곤 한다. 그러나 아주 떠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죄를 느끼는 것이 

싫어진다. 성경이 신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러한 생각이 ‘과 

연 맞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이꿀림을 받는 과정이다.c출 3:3"'5)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요 3:16) 참 믿음은 지적인 반응이 아닌， 마음의 움직 

임이다.(롬 10:1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야고보는 마귀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믿는다고 했다. (약 

2:19) 로마서 10장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그 사람의 속사람 전부를 사로잡은 믿음을 
가리킨다. 지성은 사실들을 믿게 한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고 

예수님의 신성과 죄 없으심을 믿는다.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그저 사실들만을 믿는 냉 

정한 믿음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격하며 기쁘고 떨리며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들이지 못하였을 때에 

일어날 그 결과를 쟁각하면 소스라쳐 놀라 떨릴 수밖에 없다. (행 4:29"'31) 자유의지 

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도록 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택히는 것이다. 지 

적으로 믿고 감정적으로 움직임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진실로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아버지께 

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 

라!' (요 6:37)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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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하rmon때1 

LORD" WE WANl OUR EYES 10 BE OPENED 
(17)As Jesus was about to go up to Jerusalem, He took the twelve disciples aside by themselves, and on the 
way H e said to them, (18)“Behold,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to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aild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l9)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to mock and scourge and cruc피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Up. 

… ... " (33)They said to Him, “Lord, we want our eyes to be opened." (34)Moved with compassion, 
Jesus touched their eyes; and immedi，αtely they regained their sight and followed Him. 

(Matthew 20:17-34) 

TOO many of today s Ch 「iShan theo|og|ans Cd띠h미미뼈lU 

coαngregational members are deceiving themselves by 

thinking that the good and pleasurable things in life are more 

valuable than the way of the cross . They ask Jesus for. so many 

earthly things , to satisfy their own desires, instead , of looking at 

what is His will. Their spiritual eyes are closed , and their self­

indulgent behaviors negatively affect others . As Jesus came 

closer to the cross , His disciples ’ spiritual eyes should have been 

wide open , but in fact the opposite occurred . Today ’s Bible 

passage shows us that the disciples’ spiritual eyes were in fact 

closed . D니 ring his last trip to Jerusalem, Jesus told all twelve of 

His disciples, "Behold, we are going up to :J erusalem ;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to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to mock and scourge and crucify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up." (vv. 18-19) Given this serious 

information , the disciples should have focused on Jesus, not 

themselves . They had it in their minds that Jesus would go to 

Jerusalem and be raised up as an earthly king , and with such 

power they began wondering what positions He would give 

. them . Their main concern was not for Jesus and the tremendous 

pain and suffering, He was about to endure , but rather for 

themselves and what Jesus could do for them . Jesus ' disciples 

stayed with Him for three years. They thought they knew what to 

believe , yet during the most crucial time in their lives their 

spiritual eyes were shut Their faith is the same faith as ours. 

Jesus' disciples heard His voice every day and night for three 

years , but they were abso lutely blind men during Jesus' last 

days . You believe in Jesus, yet you still act like a blind person 

when it comes to living the Christian life . The disciples desired to 

be the best , so Jesus taught t hem, “ ...... whoever wishes to 

become grea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ishes to be first among you sha ll be your slave;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VV. 26- 28) It was not just James and 

John who wanted to take advantage of Jesus for their sake, but 

all twelve disciples acted blindly. As we have followed Jesus 

during these past forty days of Lent season, have our eyes been 

spiritually open or closed? Like the twelve disciples , all our 

church leaders say they are following Jesus this 

they? Are our spiritual eyes open or are we blind men and 

women? 

An interesting thing occurred in today ’s Bible passage while 

Jesus was leaving Jericho on His way to Jerusalem. Two blind 

men sitting outside the city by the road cried out to Him, "Lord, 

have mercy on us , Son of David!" (v. 30) The crowd that was 

following Him got upset with the blind men and wanted them to 

be quiet. but the blind men cried out all the more, “ Lord, Son of 

David , have mercy on us!"(v. 31) These two blind men really 

believed that Jesus was the Son of David . It does not matter 

what position you hold in life, high or low, if you call out to Jesus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He will answer you . Jesus stopped 

and asked the blind men , "What do you warit Me to do for 

you?"(v. 32) The blind men responded, “ Lord, we want our eyes 

to be opened . " (v. 33) Their req 니est was different than the 

disciples. James and John wanted position, fame, and reputation 

(v. 21) The blind men wanted to be healed . They believed Jesus 

was the Messiah, and therefore could actually do it. Most people 

cannot ask Jesus to open their eyes because they do not have 

faith . Trey will ask Him for a bunch of stupid things but not for 

the important spiritual things. It is easy to ask a regular person for 

a position , but will you ask him or her to make you walk if you are 

lame? The blind men showed true spiritual faith in Jesus, the 

disciples did not 

My dear friends, let us ask Jesus Christ, let us cry out to Him, 

"Lord, please open ou r spiritual eyes ." We ask so many earthly 

things of Him, things of ou r own desire, and we do not look at 

what is His will. We only look at the glory of worldly things. We 

only look for the good things in this life. Blind people think 

material wealth and physical health are more important than 

following Jesus. Jesus' cup is the cross . His way is the narrow 

way, which requires us to denyourselves, take our own cross, 

and follow Him. When w e open our spi ritual eyes we can see the 

value because it is the eternal way. 1 want Jesus to open our 

eyes so that we can simply, purely, and sincerely follow Him. On 

this 5th Sunday of Lent. li ke the twelve disciples, we all want to 

be with Jesus, but unl ike them , let 'us ask Him not for earthly 

success . Let us ask Jesus to open our spiritual eyes, so that we 

can see Him, see the value of the cross , see the value of the 

narrow w ay, and see the value of denying ourselves. Amen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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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추일 설교 

I ct음주일 셜교 l 

l추여 루리의 눈 ~'l를 훌훌훌JU010 

(17)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뼈)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삼 일에 살아나라라 •..... 
(33)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34)예수께서 불짱히 여기샤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20:17-34) 낌성판옥사 

세상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인들은 십자가의 길보 

다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주는 즐거움에 속아 그것들이 더 가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뭇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영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무분 

별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기를 지실 

때가 가까와 졌을 때 제지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 

는 그 반대였습니다. 본문말씀은 제자들의 영의 눈이 실질적으로 닫혀 있었 

음을 우리에게 보여룹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 

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 

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18~19절)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지들은 자신 

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지들은 이 말씀 

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세워 왕으로 다시 등극 

하실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자 

신들이 누릴 명예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예 

수님과 예수님이 당하고 견디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f습니다. 오 

히려 그들 자신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실 세상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 

습나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엇 

을 믿어야 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가장 ,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영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믿음 

은 우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맹인이었던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 

나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완전히 눈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을 실천할 때에는 여전히 영적 맹인처럼 행통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이런 그 

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 ......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히는 자는 너희 

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섭 

기 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6~28절) 야 

고보와 요한만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열두 제자 모두가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도지들이 사순절 기간 내내 열두 제자와 같이 예 

수님을 쫓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눈 몬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눈 먼 사람들입니까? 

주여 우리를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본문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난 중요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바깥의 길 가에 앉아 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윗의 자손이여"(30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두 맹인에 대해 화를 내며 

그들이 조용히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 

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31절) 두 맹인은 예 

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기- 간절 

히 구하면 예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두 맹 

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회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2절) 이에 

그들은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33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 

수님을 향한 두 사람의 요청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명 

예와 권력을 원하였습니다.(21절) 반면에 두 맹인은 눈 뜨기를 원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자신들을 고쳐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눈을 뜨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리석게도 유한한 이 땅의 것들을 구합니다.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 

면 성공과 행복을 구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라면 걸을 수 있도록 간구할 것입니까?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소서 우리는 예수님께 세상에 속한 아주 많은 것들과 우리 자신 

의 욕망에 대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뭇이 무엇인지 

살피려 하지도않습니다. 예수님의 돗에는아예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는 세상에서 누릴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만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눈 먼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은 예수 

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셨기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기를 지고 예 

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면 십자가 길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 

게 됩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영의 눈을 떠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그리고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 

두가열두제자와같이 예수님과함께 있기를원합니다. 그러나제지들처럼 예 

수님에게서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예 

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우리는진정으로예수님을볼수 

있고 십자가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인하며 십 

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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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사료k게 매여 산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난 2년 남짓 한 짧은 기간 동안 벌써 그 사랑 

도， 은혜도 잊고 살아가고 있었나보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죄인이 청년부 팀장， 외선부 교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 

로 쓰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일주일에 30시간씩이나 주님을 위 

해 헌신하고 있어요. 전 세례 받은 지 고작 1년 밖에 안 된 초신자라구요.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불펑하고 원망하며 내가 만들어낸 밍음생활에 갇혀 질질 끌려 다니 

고 있었다. 이런 내게 주님은 청지기훈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며 또 갚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주님의 자 

띠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나의 욕심과 교묘L이었음을 깨닫 

게하셨다.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 

기에 오히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 있었고， 스스로 바벨론의 포로를 자 

청하고 나선 셈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사 자유케 하소서라는 이 죄인의 찬양과 믿음을 받아주셨다. 할 수 없 

는 이 죄인이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내 공로 하나 없어도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참 자유와 참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늘 앞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해주심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셨다. 그뿐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QLt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띠가 되었고 더럽고 추한 

내 모든 죄악들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데 믿음 없는 나는 그 은혜를 잊고，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더러운 때를 벗어버리기 위해 박박 문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 

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피부가 벗겨지고 살갖이 찢어지도록 문질러도 내 스스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나의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피 흘리고 상처난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직접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영원한 천 

국까지 주님이 친히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g똑해 주셨다. 하 

나님이 살아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매순간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길 기도한다. 

박신정(권질， 3교구) 

* 내 속에 멧논 우싼과 션서 션쩨 
어머니와 함께 제l차 정지기훈련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 

와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고 놀￡릴니다. 다들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참석하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위임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한 절 한 절 모든 성도들과 읽어가는 성경구절을 

통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가 너무 

나 웅장해서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말씀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할 시련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예수님이 고는띨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또한 ‘혹시 나도 예수님을 밍는다고 하면서 서l~낼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 속에 있 

는 우상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정지기훈련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방패와 g급이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청지기훈련 책자의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유난히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쇼L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는 이것이니 우리의 밍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밍는 자가 아니면 세 

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일 5 : 4~5) 나의 미래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요k게 
서 안전할 것이므로 근심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죄예은(중등2부) 

용뿜 그 고밴어| 매한 해딴음 추시고 

선교지에서 돌아온 지 어느덧 10여 일이 훌쩍 지나갔다.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여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하였고， 돌아와서는 주님과 떨어져 살아온 나 

의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일까?’ 하는 때 

늦은 고민에 빠져 혼란스러워 할 때 즈음에 제1차 청지기훈련에 참석하게 되었다. “할 

렐루야 1" 하나님은 정지기훈련의 메시지를 통해 나에게 그 고민에 대한 확실한 해답 

을 주셨다.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며 궁극에는 이 죄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gt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지난 날의 쉴수 때문에 죄 때운에 두려워 말라l 우리의 까지관， 종교관， 신 

앙관을 내려늘고 오로지 우리 주 01호오}꺼/ 항복할 [대 그리스도의 보힐을 

통해 우리의 죄는 시라진다 우리 암에 있는 물확실한 미래로 인하01 곤슴l 

하거나 두려~~ 말라l 망때 되λ/는 01호와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며 주 

님은 그의 자녀를 슬l패하도록 내버려두λ/지 않는다 우리가 세S}과 싸움에 

서 오/롱고 조롱븐}을지라도 01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λ/며 우리 

뒤를 호유/하λ/리라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가 를지 않는다면 01떠한 λ/런01 

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λ/며 그 길을 함께 길으λ/며 우 

리를 승리케 하승l 것이다 우리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01 우리와 함께 

껴/승l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까 있는 긋E:! 새 하늘과 새 당을 바 

라볼것이다 

증거된 하늘의 메시지를 통해 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혼란스러웠던 고민들이 사 

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나 같은 죄인까지 부르시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 

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이 채워졌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여로 거듭나서 전혀 다른 나로 바뀌었 

다. 이제 과거에 대해， 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 닥칠 어떠한 어려 

움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지극 

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떠한 이가 하나님보다 큰 방패와 큰 상급을 가 

졌겠는가! 

정혀|원(권잘， 정년2부) 

웅뿜 그려스도의 문샤샤 되케 하쇼셔 

청지기흔련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합께 고느띨 받으라 (딩후 2:3) 그리스도의 군대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재림의 날까지 늘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 

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매일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가! 또한 예수님은 우리 앞에 항 

상 먼저 가시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승리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시련과 환 

노F이 온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밍는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천국으로 인 

도하시는 그날 할럴루야 찬양할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 주신 전능하 

신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 
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 

김미연(집사， 13교구) 



웅뽑 여l수 그려스도의 복홈을 증케 하켓용냐마! 
1년 전，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던 순간에는 하나님이 왜 니에게 이런 일을 허락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기도하면서 곧 이 병고와 질고가 예 

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동시에 받으면서 체중이 16kg이나 줄었을 

때에는 나 자신도 내 몰골을 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지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병실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증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시다 그러면 주위 환자들은 “당신이나 잘 밍고 가시오. 그렇 

게 예수 잘 믿는 당신은 왜 몹쓸 병에 걸려 병원에 왔단 말이오?"라고 비아냥 거렸습 

니다. “제가 이 병을 통해서 당선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 

까?"라고 더욱 힘차게 말하니 “예수쟁이한테는 못 당해. 하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주 

었습니다. 병실에서도 입을 열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 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 

합니다. 

수술날짜가 잡혀 병상에 누우면서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주님은 위임목 

사님을 비롯한 온 지체들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 
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수술실 안에 도착했을 때 마취의사가 “이 환자는 

맥박이 평상시와 같네하며 놀라워하였습니다. “저의 심령 요빼는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던 지난 19일 더 이상의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담당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한부인생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앞으로 3개월. 잘 해도 6개 

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의술은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12}이 남아 

있을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속사람이 예수 요뻐l서 믿음으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이제부터는 천 

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어디든지 가라고 하시면 “아벤 . 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청지기훈련을 마치고 요양을 위해 지g뻐l 있는 병원으로 떠납니다. 떠나는 저에게 예 

수님은 “강만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SL급이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같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위임목사님과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가게 될 병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 

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강만호(안수집사， 1 2교구) 

용뿜 Dl'쯤을 1f.!-31d샤o~ 

“엄마， 우리 집이 지난 한 해 하나님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라는 딸 

아이의 말처럼 2007년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진정 기쁨으로 충만하여 감사한 한 해 

였다. 유교가정에서 성장한 남편은 조상의 은혜를 가장 크게 여기던 사람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는 나왔지만 신앙은·전혀 없었다. 남편은 큰 집 시어머님 제사상 앞 

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어요라고 버틴 작은 아이를 

억지로 무릎 꿇게 하였다. 또 딸아이에게는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시험기간 중에 

공부는 안하고 찬양연습이나 하면서 시죠L을 보낼 수가 있냐?"라면서 얼굴이 벌결게 

달아올라 화를 내던 남편이었다. 

그러던 그가 작년부터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하였다. 주야로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으면서 선교를 다여오고， 찬양을 너무 못한다면서 찬S때원양성부 과정도 수료 

하였다. 지금은 교사양성부 수료 후에 중등3부 교사를 하면서 믿지 않는 자기 형제에 

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다. 이번 청지기훈련에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하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섯 분을 모시고 왔다. “오늘 밤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할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까?"하신 말씀이 도전이 되어 그들도 우 

리와 함께 주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 정말로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우리 가족은 “두려 
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붙 
들 것이다. 아무 근심이나 두려움없이 말씀을 방패삼아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에게 십 

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미링(집사， 7교구) 

용뿜 온 7~쪽01 반은 은총의 Dl'쯤 
이번 청지기훈련은 저에게 너무나도 뜻 갚은 시ζL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엄마와 

저， 단 둘이 정지기훈련을 왔었지만 이번에는 아빠도 함께 청지기로서 참석하셨기 때 

문입니다. 정지기훈련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었고， 나약해졌던 제 모습을 다시 

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정지기 

훈련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아빠와 함께 참석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구히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끼막 11: 24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처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이번 정지 

기훈련을 통해서 해봅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영원한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과 환난은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우 

리 앞에서 앞장서서 이끄시며 뒤에서 호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 학년이 되는 지금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은 방패로 막아 주실 테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 

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끼창 15: 1)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정지기훈련까지 그리스도의 군사 

로서 열심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깨달을 수 있었던 정지기훈련이 되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예진(고등부) 

뽑 내7~ 웰 수 엠숭나마!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관과 gt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요즘 나는 내 요빼 있는 양심과 도덕과 가치관과 신앙관 요k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내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는 나 스스로를 선한 사람으로 

묘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l차 정지기훈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 하 

나하나를 살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 

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대한 가치와 기준으로 십자가를 이용하려 하냐?"고 말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승리를 주신 주님이 천국열쇠를 주시며 천국의 여러 열매를 소망하게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가는 

세상의 것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부분은 십자가로 인한 

시련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이상향 때문이었고 그것 

들에 나 스스로가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게 주님은 정지기훈련을 통해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도 바라 

보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리고 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항복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온전히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무로 주님을 맞춰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진리가 비 진리와 맞서 싸워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군사인 우리가 

세ε에서 밍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풍료에서 헤멀지라도， 타오르는 

불가마를 거쳐 갈지라도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를 못 박으셨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셨고 승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은 

총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 세S띨 이김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밖에는 
없사오니 주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연약한 저를 이 

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상용(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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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중， 1f쭉과 천쭉들 
(3:20-21)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부 

르신 뒤에 가버나움의 집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예 

수님이 계신 집으로 모여들었 

다.(막 3:20) 이처럼 예수님은 모여든 군중으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예 
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기대하였 

다. 군중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이면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려 했기 때문이다. 이 탐심으로 가득한 군중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서l~뻐l 있는 것들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요일 2: 15) 동시에 우러의 할 일을 말씀하셨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 

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 14~ 15)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 
리를 흔t해 “오라!"고 부르신다.(마 11:28 : 사 55: 1) 예수님께 나아올 때 생명수(계 

22: 17)를 마실 수 있다고 gt속하셨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군중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정신이 팔라 있다. (요일 

2:16)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매우 놀라웠던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가족과 친족들의 태도이다. 군중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단지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종교지도자들의 위협이 

두려울 뿐이었다. 유대사회에서 버림받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았 

던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였다.(막 3:21) 마치 기독교를 잘 알고 있는 유대 총독 

섭차，~의 은총-으로 

충혐의 이웃사량을 

실천하는흉사위웬회 

권명옥{장로， 봉사위원장) 

봉사위원회가 봉사하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을 세우는데 있습니다. 충현 

교회 5대 목표 중 이웃 사 

료떨 실천하여 봉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 

랑을 전하는데 궁극적인 목 

적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 

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 

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 

라"(받전 4: 10) 

봉사위원회 안에는 여러 

개의 봉사부서가 있습니다， 

구제부，재난구호부，차량안 

내부， 자원봉사부가 있습니다. 구제부는 교회의 성도 중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성 

도들에게 쌀과 부식을 드림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난구호부에서 

는 국내외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도우며 

십자가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차량안내부는 60여 명의 봉사자들이 매 

주일과 금요찬양집회 및 교회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 교회에 오시는 온 성도 

들의 차량을 안내하여 원활한 소통을 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차량 안내 

부원들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고 격려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행 26 :24) 군중， 예 
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군중은 자신의 욕 

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또한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은 이상 

한 행동을 보인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였다. 환난과 핍tLL이 두려웠던 것이다. 군중，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처럼 우리도 탐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 

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핍박과 환노띨 당할 것 

같으면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요 

19 :6) 이 악한 죄인이 바로 우리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마 14:33 : 막 1:1: 요 1:34)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탐심으로 가득한 군중의 욕망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 

었다. 예수님은 절대로 미치지도 않으셨다. 문제는 군중，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 그 

리고 우리에게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목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 

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 10:29)는 주님의 경고를 잊지 말자. 예수 

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인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요일 4: 15) 우리의 투L월함과 열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유한한 이 땅의 것들뿐이다.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세상과 섞인 종교관을 버리자. 외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탈피하자. 자신이 원하 

는 가치에 십자가를 맞추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 자신의 가치를 맞추자. 주님은 자 

신을 중심에 둔 가롯 유다의 회개(마 27:5)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둔 베드로의 

회개(마 26:75)를 원하신다.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자기 부인 

이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세상의 힘이 

아닌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자.(롬 1: 16)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고전 15 :58) 아멘. 

봉사위원회 부서 중 최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활발히 움직이는 자원봉사부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짙뼈할 수 있으며 

시간조정도 가능합니다. 자원봉사부는 미화봉사팀， 동산 및 기도원봉사팀， 주일봉사 

팀， 달란트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화봉사팀은 각 교구별로 24개 팀으로 구성 

하여서 본당 및 교회학교 예배실과 부속실， 각 건물 지하주차장， 교회 내 화단과 교 

회주변 공죠F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산 및 기도원봉사팀은 매주 

토요일에는 안수집사회， 화요일에는 권사회 중심으로 충현기도원과 충현동t때서 봉 

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봉사팀은 주일에 사용되는 집회실과 화장실 및 교회주변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며 교구별로 순번을 정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와 식당봉사를 하 

고 있습니다. 달란트팀은 ‘행정， 전산， 전기 ， 음향， 영선， 조경’ 의 6개 분야로 나뉘어 

모든 성도들이 달란트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장로님들과 교역자님들을 비롯하여 25 ， 245명의 성도들이 36,657 
시죠띨 자원봉사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봉λ}에 참여 

하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국이나 자원봉사실(본당 101호， #421)로 오시면 언제든지 

짙뼈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 

스도이십니다.(엽 2:20~ 22) 따라서 교회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봉사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매순간 회개(마 

4:17)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마 16: 24)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 

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끼엠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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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 

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 주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 

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길을 인도하셨 

다. (유경선 권사) 

주님 안에셔 성령으로 하나되비 하사고 주님의 귀한 사량을 깨달아 얄비 하졌에. 

옛 자아1~ 자꾸만 살아냐 쉽비 상처발고 다치고 아파하는 딸에비 

쩡。 한 팀원이 갑자기 통증을 호소했을 때 우리들은 

마퀴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찬양과 기도로 회개 

하였다. 그 때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변금순 권사) 

용。 많은 사람들 속에 유독 내 마음을 끈 것은 그곳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당당했고 총명하고 맑았 

다. 저 맑은 영흔 속에 예수님은 없고 우상만 가 

득하다니 ! 볼수록 안타깝고 마음이 아랐다. (장혜 

남권사) 

주님은 자11를 부인하고 자11 성자1~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었에. 

예천에 우리 땅에 떨어뜨린 성자까 사랑의 고귀한 씨앗처럼 

선교지에 피 묻은 섭차1~ 사량을 싱고 오라 하었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들을 링￡로 불여 주셨고 

언어1~ 부족하여도 투려워하지 않고 섭차1~ 사랑으로 채워 주시며 

11도하며 성 11 여 당대하바 전하라 하셨어J. 

찬양을 예쁘꺼l 따라하는 어 린 。}이도， 젖;’험 。，*혐판 
언어를 다 。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나휘 말혜 

괜찮다여 계속 전하라 하신 새까만 이를 1~진 

쩡。 인간의 계획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 

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에 저희 팀원들은 

감사했고 주님은 그곳 영흔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 

음을 주셨다. (이정덕 칩시) 

영흔이 1~난한 사람들에바도，공항에셔 일부려 옆에 1~까야 온 고등학생도， 

부족한 언어는 더 야상 예수 성차1~ 천항에 부쭉하치 않꺼! 하시어 

생。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꽤 장 

시간의 항공여행인데도 사역일정에 변경이 없었 

다.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하셨고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곳 영흔들 

을 사랑하심이 느껴지자 그들과 더욱 친근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 

었다 (임무천 장로) 

。§。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대적에 주님이 승 

리하셨고 팀원들에게는 마음이 하나되게 하는 은 

혜를 주셨다. (앙병진 안수집사) 

그곳의 영흔들을 말씀의 검으로 빼워 주시어 

닫혀 있는 영혼의 마음 운을 열꺼! 하사어 

“아멘 "0 로 주님을 영정하매 하사..ïl. 

주님께 사용되어짐을 강사하비 하었어J. 

국명지대에셔 어려움을 주시어 

하나님은 우리로 전항의 11쁨만 누리치 않꺼! 하사며 

더욱 '1 도하꺼! 하사고 하나되비 하셔셔 낮아점과 감사롤 채워 주었떼. 

눈으로 당선의 셰체를 보께 하사고 귀로 당선의 말씀을 듣비 하사여 

이번 주에 졸블에)t는 선교팀 (l 개 텀) 

업으로 당선의 사량을 ..ïl.액로록 하사며， 손￡로 당선의 사항율뺑하도혹하며 

발로 당신의 사량을 전하매 하었에. 

기 간 1 팀 |팀장 
말로 할 수 없는 당선의 사랑이 1~슴을 백차쉬! 채워 주시어1. 

3월 6일펙) - 3월 1 4일(급) I 21교구 1지역 | 이영식 

새1~족양육부 Z뀔 수료차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삽차가의 사랑 

’ 중연교외 3교구의 어떤 집사님의 권유로 등록아여 신앙생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냐의 구원자이시며 완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결국 저의 죄 값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신 

앙생왈을 통해 앙상 하나님 품 안에서 생왈알 수 있다는 것이 명안하고 

녀무냐 앵복합니다 . 이선에는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 

상을 바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박용큐 l 

’ 나의 구주 예수님을 산양합니다 . 십자가를 바라 볼 때연 죄인들을 위해 

죽으섰다는 그 사실과 그 피 값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협고 바뿔 때에도 교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잦게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 그리고 설제알 수 있는 마음이 생겁니 

다 .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 ( 죄영~t ) 

’ 저는 aq년도부터 중연교외에 다니고 있었지만 이제야 등록아였습니다 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정말 온 우주만물을 상죠하신 하냐님이시며 
냐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랍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섰습니다 .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뿜이고 주님의 자녁로 삼아주신 짝증 

입니다 . 중연의 성도가 된 것이 정말로 기보고 ， 특히 새가족앙육부를 통해서 냐누었던 말씀과 교제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유 

익쨌습니다 .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동안 죠급했던 성걱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여유와 평안이 념집니다 . (01웅의 j 

(편집국) 

조미령(집샤.6.교구I 

c，새가족을왼영압니다 φ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336 이영례 19 장년2부 최순금(19) 

337 권오철 17 대학부 

338 이영규 17 청년 1부 

339 깅지선 18 정년 1부 

340 성현주 14 정년 1부 박재현(24) 

341 백민영 21 청년2부 백봉선(4) 

342 박수형 21 초등부 백몽선(4) 

343 박채민 21 유년부 백봄선(4) 

344 안성용 23 정년2부 이현진(11 ) 

345 박유라 25 외신부 조은신(10) 

346 득수 25 외선부 최규태(2) 

347 김종훤 24 청년 1부 도범희(1) 

348 윤미성 4 정년2부 강여경 (4) 

349 박길수 9 장년 1부 박용현(1) 

350 박정애 9 대학부 박용현(1) 

351 한상흐I 7 장년 1부 

352 김준용 7 중등2부 

353 이승희 15 장년2부 

354 김흥대 1 장년 1부 김재기(6) 

355 앙동찬 15 대학부 김현근(6) 

356 최익증 18 처연 1부 최명희(3) 

357 이만호 18 소망부 이형축(18) 

358 박정원 1 청년 1부 이형숙(18) 

359 김루미 2 중등3부 

* 중연교회의 안 기족01 fJ71를 원하시는 분은 
온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짧 



0 2008년 3월 2일 

모임 

1 안수집사연합월례회 
일시 2일(오늘) ， 15:20 장소 제1교육관 307호 

2 권사1.2지회월례회 
일시 ‘ 5일 수요1부예배 후 장소 ‘ 갈컬리흘 

결 혼 

1 이동건 군(이선근 씨 신복순 타교성도의 아들， 

4교구)과 윤성예 앙(윤원섭 타교집사 이정회 

타교 집사의 딸， 12교구) / 8일(토) ll :OO, 한국 
전력 공사대강당 

2 이요섭 군(장성혜 은퇴권사의 아들， 1교구)과 원 
현숙 앙(원용재 타교성도 한순자 타교성도의 

딸) / 8일(토) 11:00, 상록회관 4충 그랜드볼릉 
3 징현민 군(장관훈 성도의 아들， 1 2교구)과 류현 

실 앙(류재원 타교성도 깅정오 타교집사의 딸， 

11교구) / 8일(토) 13:00, 어 린이회관 2충 그핸 
드훌 

4 김종근 군(김홍기 안수집사 김정숙 집사의 아 
들， 24교구)과 지광미 앙(지대현 타교집사 김 

영자 타교집사의 딸) / 8일(토) 13:30, 한화라조 
트웨딩흘(부산) 

5 정기영 군(정해성 타교장로 전우춘 타교권사 
의 아들)과 김신혜 앙(김연태 장로 박현숙 권 

사의 딸， 10교구) / 8일(토) 14:00, 오륜교회1층 

그레이스훌 

6 권택원 군(권혁덕 타교성도 최순덕 타교전도 

사의 아들， 17교구)과 박유미 ~(박남주 안수집 

사 깅보욕 권사의 딸， 4교구) / 8일(토)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 

열셰 

1 최세영 은퇴서리집사(김경회 은퇴서려집사의 

남면 ， 5교구 수서3구역) / 22일 별세 ， 23일 장혜 

2 현상은 타교장로(현명회 집사의 부친 l 안덕호 

집사의 장인， 23교구 양지구역) / 23일 별세 ， 26 

일장혜 

3 이근대 타교장로(이경현 권사의 부진 박주한 

타교장로의 장인 ， 1 6교구 이촌2구역) /24일 별 

세， 27일장례 

4 김형열 타교집사(김정란 성도의 부친 ， 한채일 

성도의 장인， 8교구 길동구역) / 25일 별세 ， 27 

일장혜 

주소변경 

1 공석생 안수집시(서올시 동작구 상도2동 브라운 

스톤A 6-1101 ， 18교구) ft전화번호는이전과동일 

추만흥헌 

교피소석 

·권사잔앙연습 

일 시 3월 2일~6월29일 매주일 15:00 

·권사수요종동원집회 

일 시 3월 26일(수)， 수요1부예배 후 

장소 갈릴리흘 

.2008년 상반기 수화교실 

장소 갈렬리홀 

일 시 3월 9일~6월 22일 (16주간) 매주일 15:1O~ 16:30 

장 소 , 저 2교육관 1총 에바다부실 

흩력과회추변헌도 
일시 . 여전도회 3월 12일(수) 

구역장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3월 15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 401호 4지회-407.호 

충언어린이집 
보조교사 
모집 

세례교인으로 

30세 이하 미혼 

(문 의 554-7054) 

2008년 째6차 CMTC 훌련 
(교육과정 :3주간 징소 · 감11리를) 

[2008난 상반기 교육푼련원 교육 안내 l 

·CMTC 선교훈련 

시 간 3월 2일(오늘) 

18:10<>- 19:10 내11강 선교와 자기 부인 

19: 1O~19:30 I 지1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3월 9일(다음주일) 

18: 1O~19:00 1 저13강 종교권역별 사례， 선교지 연구사례 

19 :00~19 : 30 1 저14강 선교 영성기도회 

+CMTC 직무훈련 : 3월 29일(토) 14:00 N 17:00 

수요싱경공부 

오후반2::rJ -4.aJ 

저녁반8ill - 9:31 

교사양성부 

찬않H원양성부 

충현X표대원훈련 

교육기간 3월 12일 -5월 28일 (12주간) 

빼기에 L)E반 여|수퍼스도(제1교육관3캘) 

시핀에L)EI난여다그리스도 (제1교육관40，정 

누껴음쩌IL맘}여다퍼스도써1교육관5댐) 

고린도전후서에L탠예수퍼스도(제1교육관$정 

DH주일오후3.ill-4:31 교육기간 3월 9일 -5월 25일(12주간) 짧 제1교육관 311호 

매주일요후3.ill-4:31 교육기간 3월 9일 -5월 25일 (12쥔!) ε암 제1교육관때1호 

매수요일오후 1:31 -2:31 교육기간 ’ 3월 19일 - 5월 21일 (10주겐 ε~ 제1교훨} 때7호 

’수강신청은 교육국때11 교육관 2층， #473)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및 주력교구 (3/3-3/9) 

3 (월 4 (화 5 (수 6 (목 7 (금 8 (토 I 9 (주일) 
설교자/기도자 l 김성관/이달옥 | 이재영/강만수 | 이재영/조영구 | 이재영/박종율 | 이재영/임연수 | 김철규/김정자 | 유현철/김정희 
설 교 본 문! 막 4:1 -9 시 32:1 - 11 롬 4 : 13 -2 5 

주 력 교 구 I 1 ， 7 ， 13 ， 19교구 2 ， 8 ， 14 ， 20교구 3 ， 9 ， 15 ， 21교구 

민 21 :4-9 업 2:1 - 10 

4, 10, 16, 22교구 1 5 ， 11 ， 17 ， 23교구 

요 3:14- 21 

예배위원회 

녹 12:1 -9 

예배위원회 

예배 담당 (3/5 - 3/9)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 C CF그t 

3/ 5 수요 I 주여| 내니이까! (마 26:17-25) 김성관 목사 윤수일 최숙자 나그네와 같은 내가(호산나찬양대) 

3/5 수요1I 어떠한 형편에든지 (빌 4:10-13) 강호성 목사 강현철 권연숙 주는 나의 목자(실로암찬양대) 

3/7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김완수 예루살렘 찬양대 / 첼로 이화영 / 소프라노 이하나 

3/9 주일 I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마 20:17-34) 황진섭 목사 박용현 함철주 〈예배전찬양〉 

3/9 주일 1I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마 20:17-34) 여국근 목사 이희식 신상수 때 저불어서 날01 어두니 외 /소프라노 조혜인(임01누엘 찬양대 솔로01똥) 

3/9 주일 m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마 20:17-34) 김성관 목사 김익환 차신득 이 세상 험하고 외 / 바이올린 장연회(전엄연주자) 

3/9 주일 W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마 20:17- 34) 정충신 목사 김철규 오순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외 / 바이올린 장연희(전임연주자) 

3/9 주일 V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마 20:17-34) 양재웅 목사 전성원 엄복섭 내주님 입으신그옷은외 / 비올라이정링(엠옐오케스트라) 

3/9 주일찬양 낙타와 바늘귀 (마 19:23- 26) 김성관 목사 유현철 김홍기 충현 장로중창단/ 호산나 찬양대 / 9교구 

저1983호 

활훨 충현 지도의 창 
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 : 1)이 되시는 주님을 믿 

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4)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a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히는 사순절(2. 6. ~3. 22 .1 
과 특별새벽기도회 및 성금요일집회(3.21. 19:00) 

를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내 

려주소서 . 

델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 

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 

을강건하게하소서. 

냉 모든 위원회와 25개 교구 및 23개 교회학교를 통 

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 

로세워지게하소서. 

딩 모든 성도들이 한 영흔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는 선교 

샤 보내는 선교새 가 되게 하소서. 

딩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a 매주일 등록하는 새기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 
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 

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유지 동산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 
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ll톨힘뾰훌E훌겉펠I!ø 113~ 

I필I패E훌l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짧 031-766-5425) 
[ 성·기·논·훈·톨 l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11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 00 

구 분 시 간 장 -λL 

영아부 
l 오전 9:00 

저111교육관 11 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 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저11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 ‘ 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 :00 제 1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 교육관 40 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 1호 

τ1τET닙 오전 11:00 지1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저1 2교육관 4충 

;cI:>} -끼4‘- 집회 | 시간 | 차량 
본당 

본당 

보」 다 u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때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에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니디 

본당 
보」 단 u 

보」 탄 u 

본당 

않11UItar없JS translatαlS In 뼈 sh, CI1inese, J뼈1ese 
andS빙n Lang뼈ge are aVaJ녕ble at t벼 티even O'c ∞k 
Worship 않rvice， and Sri 때kan ， Chinese, Mongolian, 
Russ때1. Hindi and Indonesian are 외50 avajlable at the 
One aclα;k Wαship Ser씨oe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3: 10 베다니흘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 (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생인) 

탁아부 
(주) 오전 8 짜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에다니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부장로 ·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여국근 안창덕 정진호 김익환 
딩회서기 빼~~원장 충현기도원강 여배위원 선교위원징 어IH때부 신교위원회 15.교구 대학부 3교구 

김광남 이종석 엄무천 진홍용 전홍렬 장훈 임현덕 이회식 하종철 안치원 
재정위원징 친앙위원장 제2교구위원집 행정위원장 기획위원 4교구 8교구 7교구 5교구 2교구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이재영 이경준 
봉시위원 딩회부서기 건옆|원 소밍부장 기획위원징 18교구 펀집국 6교구 1교구 16.교구 

이형수 안동현 황획만 김구형 최융덕 김준희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캉영구 
에8때부징 뼈배위원 재1교구위원징 지 2교육위원징 23교구징 13교구 10교구 20교구 새가족g욱부 11교구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욕 전성원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실로잉진잉때징 11교구징 S션1부징 깅시위원장 몽A~원장 외신부 정년1부 12교구 19교구 • :1!.*~닝-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새가족등록실징 지링E때부징 3교구짐 기도원핀리부징 시설영신부장 14교구 a교구 23교구 24교구 9교구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이극장현 캉호성 
19교구징 9교구징 g밴e부징 당!부장 재정위원 교재연구부지도 21교구 

강철형 김영은 이달육 장철환A 김숭곤 
진도위원징 기획위원 소년부징 재정위원 김Af위서기 · 여전도사 

항철주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17교구장 진도워서기 새7덕뽑부징 징맨부싱 건흙{원징 1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1 6.교구 

김창국 김중선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신고위원 징년1부징 옹!f워서)1 24교구징 1교끊l 8교구 20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김정희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임태주 
10교구징 2û교구장 16교구정 찌징위원 예1교육위원징 4교구 21교구 18교구 23교구 17교구 

신선길 유상태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째3교육위원징 틱비부징 6교구징 신교위원 a교구징 a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황순란 김정운 
7교구g 15jI갱 외신부정 A교구징 대학부잉 13교구 24교구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풍 
O멘진S때징 중등2부징 엉이부징 중등1부징 유이부징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l^J냥H 
칭년2부징 ~드。T님지。 21교구징 고등부징 13.교구잉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김성호 조증민 

· 선교사송요한 
5교찜 8교구정 


